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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웃음이 넘치는 호코텐(보행자 천국)！】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달 23 일 도심속의 니시카와 료쿠도 공원길의 보행자 

천국「호코텐！」에 다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가 주역인「어린이 호코텐！」에서 투구 벌레 

관찰이나 물 놀이, 목공 등의 각종 체험 부스와 댄스, 노래 무대, 

음식 코너 등이 료쿠도 공원내와 보행자 천국에 배치되어 가족 

동반인 많은 분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도로에 그림을 그릴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엔 놀 수 없는 도로에 분필로 

제각각의 그림을 가득 그렸으며 그 옆에선 아빠와 엄마가 아이들 

을 흐믓하게 지켜보고 있는, 바로 이것이 호코텐이 원했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과 녹음이 우거진 니시가와 주변의 활기 창출을 위해 행정 

주체의 사회 실험차원에서 시작한 호코텐도 지금은 인근 점포의 

경영자를 비롯한 자원 봉사자, 각종 단체 등 시민이 주체가 되어 

어린이 호코텐 이외에도 음식, 스포츠, 음악 등 다양한 주제로 연 

5 회 정기 개최되고 있습니다. 

방문자도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도심속의 활기찬 

이벤트로 완전히 정착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코텐은 9 월 29 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주제로 

개최되는지 기대해 주세요! 


